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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3. 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원전 핵심설비는 규모 7.0 지진에도 내진대비가 되어 

있으며,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임

(3.3일자 한겨레「활성단층 위에 들어선 원전, 내진 보강 시급

하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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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가

처음으로 지금까지 원전 설계 때 고려가 됐을 리 만무함

□ 규모 6.5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신고리 

3~6호기 4기뿐임

□ 대통령이 ‘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줄여야 한다’고 주문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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가

처음으로 지금까지 원전 설계 때 고려가 됐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 관련

ㅇ 지금까지 국내 원전 부지 선정시 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

지진관측기록과 설계고려 단층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값을 결정함

ㅇ 금번 행안부 조사시 발견된 5개 활동성 단층에 대해 한수원은 

지진안전성을 자체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,

- 향후 원안위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 

마련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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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규모 6.5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신고리 

3~6호기 4기뿐이라는 주장 관련

ㅇ 국내 원전 중 후쿠시마 사고(‘11년 3월) 이후 준공된 새울 1호기(舊 
신고리 3호기) 이후 APR1400 노형(1.4GW) 3개 호기*는 모두 리히터 

규모 7.0 지진에 대해 내진설계(최대 지반가속도 0.3g)**

    * 새울 1호기(’16.12.20), 새울 2호기(‘19.8.29), 신한울 1호기(’22.12.14) 

   ** 한겨레 보도기준으로는 신고리 3~6호기 4기 및 신한울 1·2호기까지 총 6기 해당

ㅇ 새울 1호기 이전에 준공한 가동 원전 22개 호기도 모두 6.5 이상으로 

내진설계를 보완하였고, 특히 핵심설비에 대해서는 7.0 수준으로 강화

 대통령이 ‘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줄여야 한다’고 

주문하였다는 주장 관련

ㅇ ‘전시(戰時)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.’는 

행정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라는 취지인 바, 원전 안전을 경시

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대통령은 원전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

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, 늘 해오던 ‘안전한 방식’으로 일하지

말고,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라는 당부를 한 것임

ㅇ 정부는 ‘안전 최우선의 원칙’ 하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, 유지보수 

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

나가겠음

※ 문의 : 원전지역협력과 권기성 과장(044-203-5290) / 유상열 사무관(5293)


